
I. 서 론

우리나라 미술작품에 나오는 얼굴의 형태나 표정에는

한국인의 심성이나 마음상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

하며, 한국인이 지향하는 바 이상형의 얼굴이 반영되기

도 한다.1 18세기 후반 근대미술의 시기에 들어가면서부

터 이전에는 종교적 이상형으로서의 얼굴이 그려졌던

것에 비하여, 사실적 표현의 경향이 강해져서, 미인도와

인물화가 그려지게 되었다.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

변하게 되는데, 눈을 중심으로 보면 근대 들어 서구문명

의 영향으로 생활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을 보이는

쌍꺼풀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.2

사진작가가 인물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은 모델을 있

는 그대로 나타내는데 비해서, 화가가 인물화를 그릴 때

에는 꼭 그대로 그리지는 않으며, 작가가 원하는 대로

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 도 있다. 예를 들면, 눈구석 주

름(epicanthal fold)이 있는 모델을, 없는 것으로 그릴 수

도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. 화가는 자신이 마음

속에 그리고자하는 이상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런 의미에서, 한국 인물화에 나타난 눈꺼풀의 형태,

특히 쌍꺼풀의 유무와 높이, 눈구석주름의 유무에서 우

리 시대의 이상적인 눈꺼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

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(이하 국

전) 입선작 중 인물화의 눈꺼풀을 분석하고, 1982년과

1990년과 비교하여 현대 우리나라 성인여자의 이상적인

눈꺼풀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는데 있다.

II. 재료 및 방법

가. 재 료

2001년도 제20회 국전 278점의 입선작 중 한국화 및

양화로서 얼굴이 실물크기 이상으로 그려졌으며, 정면

혹은 사면으로 그려진 그림 중 눈을 뜨고 있어서 눈꺼풀

을 관찰할 수 있는 31개 성인 여자의 얼굴을 대상으로

하였다. 또 1982년도 제1회 및 1990년도 제9회 국전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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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화 및 양화 입선작 중 2001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식별

가능한 성인여자의 얼굴 1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.

나. 방 법

2001년도 그림의 얼굴은 실제 작품을 관찰하고, 디지

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부분을 근접 촬영한 후 분석

하여, 쌍꺼풀 유무, 안주름(infold) 혹은 바깥주름

(outfold) 여부, 눈구석주름(epicanthal fold) 유무, 쌍꺼

풀이 있는 경우 그 높이에 따른 분류 등을 분석하였다.

1982년과 1990년도 그림의 얼굴은 도록을 확대경으로

관찰하여 쌍꺼풀의 유무를 분석하였다.3,4

III. 결 과

가. 2001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

30개 얼굴 중 29례(97%)에서 쌍꺼풀이 있었다. 그중

높은주름(high fold)이 4례(14%), 중간주름(medium

fold)이 16례(55%), 낮은주름(low fold)이 9례(31%)로서,

86%가 높지 않은 쌍꺼풀이었다. 구별 가능한 27례 중 18

례(67%)에서 안주름(infold) 이었으며 바깥주름(outfold)

은 9례(33%)에 불과하였다. 식별가능한 28례 중 눈구석

주름이 없는 경우가 25례(86%)였으며, 있는 경우는 4례

(14%) 밖에 되지 않았다(Fig. 1).

나. 1990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

그림의 15개 얼굴 중 쌍꺼풀이 7례(47%), 홑꺼풀이 8

례(53%)였다. 조형을 포함하면 18개 얼굴 중 쌍꺼풀이

9례(50%), 홑꺼풀도 9례(50%)였다.

다. 1982년도 국전에서의 눈꺼풀

그림의 11개 얼굴 중 쌍꺼풀이 4례(36%), 홑꺼풀이 7

례(64%)였다. 조형을 포함하면 12개 얼굴 중 쌍꺼풀이

4례(33%), 홑꺼풀이 8례(67%)였다.

라. 연도별 변화

1982년에 36%이던 쌍꺼풀의 빈도가 1990년에는 47%

로, 2001년에는 97%로 증가되었다. 조형을 포함한 경우

1982년에 33%가 1990년에 67% 2002년에 97%로 증가하

였다(Fig. 2).

IV. 고 찰

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성인여성

의 이상적인 눈꺼풀은 그리 높지 않은, 눈구석 주름이

없는, 안쪽주름을 가진 쌍꺼풀로 생각된다(Fig. 3). 이러

한 눈의 선호경향은 다분히 서구적 미인관의 영향이며,

미술작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큰 눈에 대한 동경

과, 눈이 동그란데서 오는 순박함과 아동적 앳됨을 지향

하는 성향으로 풀이된다.5

미술작품을 조망해보면 현재의 한국인의 모습, 혹은

삶의 표정을 작품 속에서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전

망해 볼 수 있다. 한국미술은 끊임없이 외래문화의 수용

과 변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성을 획득하였다. 미

인관도 역시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고유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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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외래 문화가 상호 교류, 수용되면서 부단히 변모되어

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.6 조

선시대의 인물화, 특히 미인도들을 관찰해 보면 모두 홑

꺼풀이며 눈꺼풀 폭(palpebral fissure)이 좁은 것을 관

찰할 수 있는데(Fig. 4) 이 시대의 미인은 여성스럽게 작

은 체구에 앵두 같은 입술에 은행 같은 눈을 가진 여자

라고 전해져 온다. 이 은행 같은 눈은 까기전의 은행을

보면 알 수 있듯이 홑꺼풀의 눈이었다. 비교적 근래인

1982년 인물화에는 36%에서 관찰되었던 쌍꺼풀이, 1990

년에는 47%로, 2001년에는 97%로 증가한 것을 보면 최

근에, 특히 약 10여년 전부터 쌍꺼풀 선호도가 급증한

것을 알 수 있다. 화가들이 누드를 그릴 때는 몸 전체의

균형과 비율에 더 신경을 쓰게되나, 옷을 입고 있는 인

물화를 그릴 때에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, 실제

모델은 홑꺼풀인데 쌍꺼풀이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

는 드물지만,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눈구석주름이 있어

도 없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한다. 결과에서

보인 눈구석 주름의 빈도 14% 보다 모델들이 실제로 눈

구석주름을 가지는 빈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. 실제

로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측한 결과 황건 등은 81%

에서 눈구석 주름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. 즉, 그림 모

델이 되려면 쌍꺼풀은 있어야하지만 눈구석 주름이 꼭

없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.

V. 결 론

2001년도 국전 인물화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성인여

자의 이상적인 눈꺼풀은 그리 높지 않은, 눈구석 주름이

없는, 안쪽 주름을 가진 쌍꺼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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